
 22

KiRi Weekly 2012.10.29

해외금융 뉴스

북미

재정절벽(Fiscal Cliff) 현실화 시 
재정적자 7,200억 달러 감소 전망

김세중 선임연구원

 재정지출 자동삭감과 세제혜택 중단에 따른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를 의미하는 재정절벽이 2013년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재정적자 감소규모는 7,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워싱턴 포스트는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자료를 인용해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자는 정부 

예산삭감과 세금인상 등으로 총 7,200억 달러 가량 삭감될 것이라고 보도함. 

 재정절벽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것

을 원치 않으나 그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음.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양당이 새로운 재정지출 감축안에 타협하는 경우 4,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

 한편 한국은행1)은 재정절벽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 및 정부지출 축소 규모가 명목 GDP의 4% 내외

인 6,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힘.

 또한 재정절벽의 직접적인 효과는 2013년부터 나타나지만 그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미 기업

의 신규투자와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표 1> 2013년 세부 항목별 가처분소득 및 정부지출 축소 규모

세부항목 축소 규모

사회보장세 감면 가계소득의 약 1,200억 달러 감소

부시감세 연장 중단 소득세 추가납부액 약 2,800억 달러 증가

정부지출(국방비 포함) 자동삭감 정부지출 약 900억 달러 감소

비상실업수당 지급종료 정부지출 약 300억 달러 감소

세액공제·감면 범위 축소 세금 약 500억 달러 증가
  

 (Washington Post 등, 10/21)

1) 한국은행 뉴욕사무소(2012. 9),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